
經濟 週評

주간 경제 현안과 과제

신용불량자 변화 추세와 시사점

1. 신용불량자1) 현황

정부와 금융기관들의 신용불량자 대책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증가와 경

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개인 신용불량자 수가 급증하고 있음

- (신용불량자 급증) 현재 국내 개인 신용불량자는 2003년 상반기 3백만명

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 4월말 현재 397만명(각 기관

에 중복된 인원을 제외한 純인원)을 기록

·월별 증가율은 2003년 4월 4.4%의 최대 증가율을 보인 이후 둔화 추세를

보이고 있지만 꾸준히 증가하면서 총 경제활동 인구의 1/ 6을 상회

·이에 신용불량 등록 이전의 연체자 수까지 합칠 경우 신용악화로 더 이상

소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인구는 실로 엄청날 것으로 예상

< 신용불량자 추이 >

자료 : 은행연합회 (이하 데이터는 모두 은행연합회에서 취합)

신용불량자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추세 변화

가 이루어지고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을 찾아볼 필요

1 우리나라는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에서 신용불량자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, 등록범위 등
구체적인 기준은 금융권 자율협약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고 있는데 2002년 7월 이후 대출금, 카드 등
에 관계없이 3개월 이상, 30만원 초과 연체시(3개월, 30만원이하 연체 3건 이상도 포함) 등록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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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신용불량자 추세 변화

(업권별·기관별) 은행권 신용불량자 수 및 비중은 정체 및 감소하는 반

면, 제2금융권 신용불량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

- (은행 vs 카드사) 전업카드사의 신용불량자 등록자 수가 2004년 2월을 기

점으로 국내은행의 신용불량자 등록자 수를 능가

·국내은행의 신용불량자 비중은 2001년말 28.7%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면

서 2004년 4월말 현재 21.1%로 하락

·반면 전업카드사의 신용불량자는 2001년말 18.5%에서 2004년 4월말 현재

21.8%로 상승

< 국내은행 및 신용카드사 신용불량자 추이 >

- (여신전문기관) 카드사 뿐 아니라 할부금융사의 신용불량자가 빠른 속도

로 증가하는 추세임

·카드론, 신용카드대금, 신용카드관련 금융질서 문란자 등 신용카드관련 등

록 개인신용불량자는 2002년말 149만명에서 2004년 4월 260만명을 상회

(특히 카드론은 2002년말 39만명에서 3배 이상 증가한 2004년 4월 123만

명을 상회)

·할부금융회사 등록 개인 신용불량자는 2001년말 24만명에서 2004년 4월

80만명을 상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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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여신전문기관 신용불량자 추이 >

- (서민금융기관) 상호저축은행, 새마을금고 등 제도권 금융기관의 가장 낮

은 단계인 서민금융기관의 신용불량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

·상호저축은행의 경우 2001년 말부터 2004년 4월까지 6배 상승

·새마을금고의 경우 같은 기간 1.7배 상승

< 서민금융기관 신용불량자 추이 >

(연령별·성별) 경제 능력이 낮은 층과 여성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는 추세

- (연령별) 전체 신용불량자의 50%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40대 이상의 신

용불량자는 줄어들고, 20, 30대는 늘어나고 있음

·40대 이상은 2001년말 54.1%에서 2004년 4월 49.3%로 감소

·30대는 2001년말 28.7%에서 2004년 4월 31.2%로 증가

·20대 이하는 2001년말 17.2%에서 2004년 4월 19.3%로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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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연령별 신용불량자 추이 >

- (성별) 남성의 신용불량자 비중은 2001년말 65.1%에서 58.8%로 감소하는

반면 여성의 비중은 34.9%에서 41.2%로 크게 증가

< 성별 신용불량자 추이 >

다중 및 거액 채무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

- (다중채무자) 2개 이상의 금융기관에 등록된 다중 신용불량자의 비중이

2001년말 40.7%에서 2003년말 63.1%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

- (금액별) 소액 신용불량자 비중은 줄어들고 있는 반면, 거액 신용불량자

비중은 증가하고 있음

·500만원 이하의 비중은 2000년말 43.9%에서 2003년말 32.1%로 감소

·2,000만원 이상의 비중은 2000년말 27.5%에서 2003년말 35.4%로 증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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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단독 · 다중 신용불량자 추이 >

< 금액별 신용불량자 추이 >

. 시사점 및 과제

(시사점) 신용불량자 문제가 낮은 단계의 제도권 금융기관, 저소득층으로

이전되는 양상

- (서민 경제 붕괴우려) 신용카드 문제가 도덕적 해이 문제에서 서민경제의

붕괴 문제로 비화될 우려

·청년층의 신용불량은 금융활동 및 경제활동을 둔화시켜 잠재성장률을 낮

추고 이로 인해 경제가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질 위험

·제도권 금융기관에서 퇴출되는 서민은 곧바로 고리의 사금융 시장을 이용

할 수밖에 없으며 생존 위험에 직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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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(서민 금융 붕괴 우려) 상호저축은행, 새마을금고 등 서민금융기관이 부

실화되면서 서민금융이 더욱 위축

·서민가계에 대한 사용제약이 계속 강화될 우려

(과제) 개인신용회복제도의 정비 및 배드뱅크 기능 활성화

- (개인신용회복제도의 정비) 채권자 입장에서 채권확보를 위해 마련된 현

재의 개인신용회복제도에 채무자의 입장을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음

·은행과 서민금융기관의 손실분담원칙도 차별화 고려

·최악의 경우 개인파산 및 면책을 통해 갱생할 수 있는 경로 마련

- (배드뱅크 기능 활성화) 지난 5월 20일 시작된 배드뱅크의 기능을 탄력적

으로 운용하여 활성화 시킬 필요

·5천만 원 미만의 다중 신용불량자, 무담보 채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드

뱅크의 주 이용자가 현재 문제되고 있는 청년, 여성, 서민층의 신용불량자

임을 고려하여, 채무자를 유형별로 차등화하는 방안을 강구

·예컨대, 라이프사이클이 긴 청년 신용불량자에게는 신용불량자의 위험과

폐해 등에 관한 신용 교육과 함께 이자를 좀 더 받더라도 상환 기간을 늘

리는 방안을 강구

박 덕 배 (☎3669- 4009, dbpark@hri.co.kr)


